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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수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그와 같은 상황의 한 대응책으로 노인 돌봄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변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 돌봄 분야 외

국인력 도입 방향을 탐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 돌봄 분

야에 외국인력을 도입한 배경은 그 분야에 종사하려는 내국 인력의 부족이었다. 대만은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가정에서 사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고용된 외국인력은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맡고 있다. 일본은 공적인 개호보험제도의 틀 속에서 언어 능력과 돌봄 기술

을 갖춘 외국인력을 유입하여 개호 시설에 파견하며, 외국인력에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과 임금

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탐색한 후 본 고의 후반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노인 돌봄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외국인력 도입에 맞추어 대응하려고 할 때 두 나라의 현황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주제어 : 장기 요양 서비스, 노인 돌봄, 외국인 돌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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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Korea, the demand of care services for the older adults is increasing significantly due to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However, the number of caregivers who can provide the services is also rapidly decreasing, 

resulting in failing to keep up with the demand.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consider importing 

foreign workers into the older adults’ care sector to respond to this situ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cases from neighboring countries to seek ways to import the foreign workers into the sector in Korea. 

Specifically, following the analyses of the cases of Taiwan and Japan, the reason why the foreign workers were 

imported into the sector was the lack of domestic workers’ willing to work in that sector. In Taiwan, foreign 

workers in the sector who are privately employed at home are responsible for housework and nursing services at 

lower wages than domestic workers. In Japa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ublic nursing care (Gaeho) 

insurance system, foreign workers with both Japanese language and care skills are imported and dispatched to 

nursing facilities, and they are guaranteed equal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to domestic workers. After 

carefully examining these cases, it wa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actively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polices 

on importing foreign workers in both countries when Korea regards the foreign workers as the solution to the 

lack of manpower in the older adults care sector at the end of this paper.

  Key words : Long-term care services, C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Foreign care workers

--------------------------------------------------------------------------------------------------------------------------------------------------------------------

Ⅰ. 서론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에 비례하여 돌봄 수요

의 증가도 예상된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령층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서

비스 제공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도 업무 부

담과 열악한 처우 등의 이유로 감소하는 추세

이다(Youn, 2022).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022년 

기준 60.1만 명이었지만, 2025년부터 장기 요

양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그리고 2027

년에는 약 7.5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견된다(NHIS, 2023). 이와 더불어 현

재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대

로 이미 고령화되었으며,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지원자도 점점 감소

하는 추세이다(Kyoung, Jang, & Lee, 2018; 

Youn, 2022).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업무 과다 및 스트레스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이다. 곧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C. 

Joo, 2023; C. Joo & Kim, 2023).

최근 정부는 부족한 돌봄 인력을 충원하려

는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력의 도입을 검토하

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가

사와 돌봄 분야에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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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업을 발표했으며, 그 예로 서울시는 2023

년 12월부터 100여 명의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을 시범사업으로 유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였다(MOEL, 2023).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나 

시도는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

지 않은 것 그리고 가사도우미의 역할이 이미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쏠려있는 단순기능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

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J. 

Kim & Hwang, 2022).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돌봄 노동

(care work)은 돌봄 대상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요구에 부합하

는 직접적 및 관계적인 돌봄 활동(자녀 양육

이나 교육, 가족 간병 등)과 간접적 활동(요

리, 청소 등 가사)이라 정의하고 있다(Addati, 

Cattaneo, Esquivel, & Valarino, 2018). 돌봄은 

대상의 나이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 돌봄은 질병이나 장애, 노화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

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욕구를 지원하

는 모든 활동이다(Hong, 2011). 노인을 돌보는 

유형도 요구자의 건강 상태나 가족 구성원의 

특성,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제공되는 방식은 가사 지원이나 신

체 수발, 정서 지원(말벗 등)이다(E. Kang & 

Sunwoo, 2016).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가정에서 필요한 돌

봄 노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가

족 구성원, 그 중 특히 며느리와 같은 여성이 

주된 역할을 맡아 왔다(Y. Kim, 2019; M. Lee, 

2023).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이 가족 구성원

에 의한 비공식 돌봄에서 공적 돌봄서비스 영

역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계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이다(Hong, 2011; E. Kang & 

Sunwoo, 2016; Y. Kim, 2019). 공적 영역에서

의 노인 돌봄은 도시나 농촌지역에 따른 차이

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

간을 기준으로 시설 및 재가 서비스로 구분된

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생

활지도 및 일상 지원, 급식 및 목욕 지원, 간

호 등이 있으며, 재가 서비스는 노인이 가정

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 활동의 지원을 받거

나 개인 활동,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

(Cho, 2016).

가정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돌봄서비스도 일종의 노

동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대인 간 상호작

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차산업 종사와 

같은 노동의 특성과 확연히 구분된다(C. Joo 

& Kim,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정책으로 

노인 돌봄 영역에 외국인력을 유입하는 방안

이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현명하게 검토할 필요

가 있다(S. Lee, 2018).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를 비

롯한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방안으로서 이민

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Choi, 

Maruja, & Kim, 2013; J. Kang, 2021; G. Lee, 

Oh, Kim, Kim, Noh, Seol et al., 2016).

특히 돌봄 분야의 외국인력 유입 필요성을 

제기했던 연구조차도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돌봄이나 가사 분야에 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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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of immigration policy

1
Characteristics, dimensions, and determinants of employer demand for labor

What are employers looking for?

2
Characteristics of and segmentation in labor supply

Who does what?

3
Employers’ recruitment practices and use of migrant labor

How and whom do employers recruit?

4
Immigration and alternative responses to perceived staff shortages

A need for migrant labor?

Source: Ruhs & Anderson (2010)

<Table 1> Analysis framework

활용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

별(sexism) 문제나 열악한 처우, 낮은 임금, 인

권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이

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J. Kang, 2021; Y. Kim, 2019; Y. Kim, 2020; 

Youn, 2022). 역시 외국인력 도입 시 단기적으

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양적 접근뿐

만 아니라 인구분포나 노동의 질, 사회․경제

적 변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세심한 정

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Y. 

Kim, 2019; S. Lee, 2018).

이와 같은 현실적 상황에 즈음하여 본 연

구에서는 노인 돌봄 영역에 외국인력이 유입

될 시 파생이 가능한 여러 쟁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Ruhs와 

Anderson(2010)에 제시된 외국인력 유입에 따

른 이슈를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와 가까운 대만과 일본의 사례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했다. 그 구체적인 이슈는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배경, 고용자가 바라보는 

피고용자의 특성, 피고용자의 특성, 고용 방

식, 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이었다.

Ⅱ. 방법

본 연구는 사례 중심 연구(case-oriented 

research)를 중심으로 국가 간 비교분석을 수

행한 것이다. 사례 중심 연구 방법이란 역사

적 맥락이나 사례 자체의 질적인 제도에 초점

을 맞추면서 사례의 특성을 요약하여 정리하

는 방법이다. 사례 중심 연구 중에서도 특정

한 주제에 관한 대응 방식에서 국가 간의 전

략 수준(strategic level)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춘 비교 사례연구(comparative 

case study) 중심의 분석이었다(Ahn, 2002; 

Haregu, Setswe, Elliott, & Oldenburg, 2014).

대만과 일본의 이민정책 사례를 비교하

는 기준은 내국인 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이

민정책을 논할 때 고려할 쟁점으로 Rush와 

Anderson(2010)에서 제시한 네 가지이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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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그 첫 번째 쟁점은 고용자가 바라

거나 기대하는 피고용자의 기술(skills)과 고용

관계/조건이다. 여기에서 고용자가 피고용자에

게 바라는 기술이란 해당 분야에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비롯하여 고객이나 소비자는 물론이

고 조직 구성원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능력, 의사소통이나 언어적 표현 능

력, 타인과 일상적 관계에서의 행동 또는 몸

가짐, 외모를 비롯한 신체조건 등이다. 고용조

건으로는 고용 형태(일용직, 단기계약직, 정규

직 등)나 근무 시간(시간제, 요일제, 전일제, 

재택근무 등), 임금 및 수당(초과근무, 질병 

수당 등) 등이 있다(Ruhs & Anderson, 2010).

두 번째 쟁점은 피고용자의 특성이다. 어떤 

업무나 역할을 누가 맡을 수 있는지 또 맡으

려고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내

국인 중에서 필요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실업

자와 같은 비(非)노동 인력 등의 잠재적인 인

력 풀(labor pool)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업

무를 맡을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 등

에 따라 외국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또 그 풀의 양이 충분하고 질이 낮지 

않더라도 직종이나 업무 수준, 근무 지역 등

에 따라서 내국인 구직자와 고용자 사이에 기

대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Ruhs & 

Anderson, 2010).

세 번째 쟁점은 외국인력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용자의 차별 등의 불합

리성 그리고 채용 이후 외국인의 근로 상황에

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 고용에 관한 제반 

이슈이다. 우선 외국인력은 채용 과정에서 성

별이나 나이, 인종, 장애 여부, 성적 성향 외

에도 국적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는데, 예

를 들면, 특정 직무에 대한 외국인력 채용 시 

피고용자의 국적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에는 피고용자가 기대하는 임금수준 및 고용

조건, 고용자의 직업관이나 사업 윤리(business 

ethics), 이주노동자의 체류 허가 상태

(immigration status), 근로자와 고용자를 연

결하는 알선 기관의 특성과 역할 등이 있다

(Esses, 2021; Ruhs & Anderson, 2010).

네 번째 쟁점은 인력 부족의 대안으로 이

민정책을 펼칠 때 두드러질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이나 변화에 대한 고민이다. 임금이나 물

가 상승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시 

비용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데, 이때 고용

자는 외국인력의 고용을 그 대안의 하나로 여

길 수 있다. 그로 인해 특히 재원이 한정적인 

공공 영역에서 값싼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수 있다(Charlton, Taylor, Vougioukas, & 

Rutledge, 2019).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려는 외국인력 유입 정책은 단기적 임

시방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곧 경로의

존성(path dependency)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외국인력이 대부분의 내국인 인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외국인력이 늘어날수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이나 훈련 과정이 사라지게 될 가능

성이 커진다. 따라서 외국인력을 유입할 때 

내국인 인력 고용의 안정성을 먼저 살펴보았

는지, 외국인력이 내국인 인력을 대신할 때 

양질의 노동력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Ruhs & Anderson, 2010).

이와 같은 네 가지 쟁점에 따라 분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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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Total Male Female Nursing worker Home-maids

2019 261,457 2,016 259,441 259.660 1,797

2020 251,856 2,017 249,839 250.188 1,68

2021 226,888 1,781 225,107 225,423 1,465

2022 221,858 1,842 220,016 220,337 1,521

2023 231,863 1,930 229,933 230,064 1,799

Sources: Taiwan Ministry of Labor (2023)

<Table 2> Curr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in Taiwan

Unit: person

료는 일본과 대만의 노인 돌봄 분야에서 외국

인력의 도입이나 고용에 관련된 국내외 논문

이나 보고서 등의 연구물을 중심으로 수집되

었다. 또 노인 돌봄 영역 외국인력에 대한 현

황 자료는 대만의 경우 주로 노동부(Ministry 

of Labor Republic of Taiwan)와 통계청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Taiwan)의 발표 

자료 그리고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과 출입국재류

관리청(Immigration Services Agency)의 발표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정리하였다. 대만과 일

본의 사례를 비교하는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성격상 해당 국가의 현황 그리고 앞에서 언급

했던 첫 번째 쟁점인 고용자가 바라는 피고용

자의 특성이나 자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

데,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쟁점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이어서 네 번째 쟁점인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앞의 세 

가지 쟁점의 이슈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하였다.

Ⅲ. 결과

1. 대만 사례

1) 외국인력 도입 배경과 현황

대만은 1980년대 이후 교육 수준과 소득수

준의 상승,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의 변화와 

함께 경제발전도 두드러졌다. 특히 의료기술

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

나라에 버금갈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

했으며, 이에 따라 보육이나 요양, 돌봄 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J. Kang, Jeon, Jeong, 

& Choi, 2021). 대만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2년 제정했던 ‘고용

서비스법(Employment Service Law)’의 ‘외국인 

초빙 고용 허가 및 관리 시행령’을 근거로 가

사나 간병 위주의 외국인 돌봄 인력을 유입하

고 있다(J. Kang et al., 2021; Y. Kim, 2020). 

이에 따른 최근 5년 동안 대만 내 사회복지 

분야 중 돌봄 영역에 유입된 외국인력의 현황

은 <Table 2>에 제시한 바처럼 20만 명 이상

인데, 예를 들면, 2023년 9월 말 기준 대만 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은 약 232

천 명이었다. 유입했던 외국인력의 출신국은 

2023년 9월 인도네시아가 약 3/4 이상(176,041



김정현․남혜진 /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관점: 대만과 일본 사례연구

- 253 -

명)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필리핀(27,928명), 

베트남(27,490) 등의 순이었다(Taiwan Ministry 

of Labor, 2023).

2) 고용자의 기대

대만의 돌봄 분야에 유입된 외국인력은 가

사도우미와 간병인으로 구분되며, 간병인은 

시설 간병인과 가정간병인으로 구분된다. 간

병인은 요양보호사처럼 노인 등 신체적․정신

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역

할을 맡고 있다. 대만 정부는 돌봄 분야에 외

국인력을 고용할 때 가사와 간병 업무 인력을 

구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러나 그러한 권

고만 했을 뿐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서 가사와 간병 영역

을 확연하게 구분하여 외국인력을 채용하거

나 관리하는 실정은 아니다 (J. Kang et al., 

2021).

이렇게 가사와 간병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

황이 전개된 부분적인 이유는 대만의 돌봄 분

야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 공적인 계약이 아

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과 개별적인 계약

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Y. Kim, 2020). 

대만의 ‘고용서비스법’에 따르면, 가정에서 외

국인 돌봄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또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최소 3명의 

내국인 채용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Cho, 

2016; G. Lee et al., 2016). 입주 방식으로 외

국인 돌봄 인력을 채용한 가정은 외국인 인력

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전담은 물론이고 직접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사의 수행까지 기

대하기도 한다(Choi et al., 2013; Y. Kim, 

2020).

3) 고용자의 조건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내국인 인력(돌봄 관

련 자격증 소지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만은 

외국인력 고용을 가정에 국한해서 허가하고 

있다(Asato, 2021). 대만에서 돌봄을 목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의 조건으로

는 6세 미만 영유아나 3세 이하 세쌍둥이, 또

는 돌봄이 필요한 상태의 75세 이상 고령자가 

있어야 한다. 또 이를 객관적 지표로 설명할 

때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가족구성원은 바델 

지수(Bathel Index) 평가 점수가 35점 이하여야 

하며, 아울러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Choi et al., 

2013).

대만은 인력 중개를 허가받은 민간업체가 

적지 않은 금액의 소개비를 받고 돌봄(가사․

간병) 인력을 알선하고 있다(Kaneko, 2009; G. 

Lee et al., 2016). 알선업체를 통해 외국인력을 

고용한 가정은 외국인 돌봄(가사․간병) 인력

을 부린다. 가정 내 외국인력을 고용한 고용

자는 계약보다 더 낮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임

금 미지급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insurance bond)과 고용 안정 기금

(employment stabilization)을 정부에 맡겨야 한

다. 그 보증금 액수는 외국인 가사․돌봄 인

력의 두 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G. Lee 

et al,, 2016).

4) 피고용자의 취업 자격 및 근로조건

대만에서 돌봄(가사․간병) 분야에 취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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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외국인력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

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적이다(Y. Kim, 

2020). 해당 영역에 채용된 외국인력은 6개월

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 

결과 여러 가지 사유로 근로할 수 없다고 판

단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G. Lee et al., 

2016). 외국인력이더라도 고용자가 시설이나 

기관이면 대만의 ‘노동기준법’에 의해 최저임

금을 모두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 돌

봄을 제공하는 외국인력은 장기요양제도에 속

한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Y. Kim, 2020). 그러한 이

유로 가사․간병(돌봄) 분야에 채용된 외국인

력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노동조

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설립하지 못한다(Choi 

et al., 2013; Y. Kim, 2020).

2. 일본 사례

1) 외국인력 도입 배경과 현황

일본은 가족주의 전통에 따라 가정에서 부

모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 들어와 

노인인구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에 이어 가

족 구성원 규모 감소로 인해 노인 돌봄 수요

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려

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2000년 ‘개호보험법

(介護保險法)’의 시행이었다(Y. Kim. 2019). 그

러나 개호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노인 돌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에서 돌봄 인력을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C. Joo, 

2023). 일본은 노인 돌봄을 위한 외국인력을 

개호보험이라는 장기 요양 보험제도 안에서 

유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도 내국인

과 같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고용되고 있

다(Asato, 2021). 다음 단락에서 상술하겠지만, 

외국인이 개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재류 

자격으로는 필리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3개국과의 경제파트너 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따른 개호복지사 후

보자 제도와 개호 재류 자격, 기능실습 재류 

자격, 그리고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이 있다(Y. 

Kim, 2020). 

EPA 협정을 통해 개호복지 후보자로 입국

한 누적 인원은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 

2,900명, 필리핀 2,717명(학교 입학 포함), 베

트남 1,457명이다(MHLW, 2023d).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2023년도 수험자의 합격률

은 내국인을 포함할 시 전체 72.3%이었는데, 

그중 EPA로 입국한 개호복지사 후보자의 합

격률은 65.4%이었다. 참고로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의 국적별 누적 응시인원과 합격률은 

<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데, EPA 협정국의 

개호복지사 후보자 중 베트남 후보자의 합격

률이 96.1%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인도네

시아(63.8%)와 필리핀(54.7%)의 합격률은 상대

적으로 낮았다(MHLW, 2023a).

한편,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2년 6

월 말을 기준으로 약 296만 명이었는데, 그중 

개호 재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인원은 5,339

명이었다. 개호 재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들의 거의 모두(5,318명, 99.6%)가 아시아 국

적이었는데, 그 수는 베트남(2,527명)을 필두

로 인도네시아(569명), 필리핀(563명), 네팔

(506명), 중국(487명), 미얀마(218명), 스리랑카

(218명)의 순이었다(e-Stat, 2022). 참고로 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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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applicants number of passed applicants ratio of passed applicants

Indonesia 538 343 63.8

Philippines 435 238 54.7

Vietnam 180 173 96.1

Total 1,153 754 65.4

Source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3a)

<Table 3> Results of national examination for Gaeho caregiver among EPA candidates for 

by country (介護福祉士国家試験結果の内訳)

재류 자격 체류자 현황은 기능실습 또는 특정 

기능 재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에 개호 재류 

자격을 획득한 인원까지 포함된 수치이다

(MHLW, 2022).

2) 고용자의 기대

일본은 장기요양시설에서 개호보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외국인력을 채용해

야 할 정도로 내국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

다. 외국인력이 일본의 장기요양시설에 고용

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 소통 및 간병 능력

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시험을 통해 개호복지

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용자의 

기대가 반영된 제도로는 2008년 경제연계협정

에 근거한 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EPA), 

1990년대부터 개발도상국 국가의 인력을 훈련 

후 취업시키던 여러 직종에 2017년 돌봄 및 

개호 분야를 추가한 ‘기능실습제도’, 그리고 

2019년 개호 영역을 포함하여 신설된 특정 기

능 재류 자격 제도가 있다(C. Joo, 2023).

① 경제협력협정(EPA) 기반 외국인 간호

사․개호복지사 후보자 제도. 이는 경제협력

협정을 맺은 국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

람을 간호사나 개호복지사 후보자로 선발하여 

프로그램 기간에 일본에서 교육받고 근로하

면서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Y. 

Kim, 2020). 그중 개호복지사 후보자의 요건

은 협정을 맺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출신 후보자는 자

국에서 개호복지사 관련 국가의 자격을 취득

하고 일본어 이해의 초급 수준인 일본어능력

시험(JLPT) N5 이상이 요구된다. 베트남 출신 

후보자는 베트남에서 자격을 취득할 의무가 

없는 반면, 일본어 능력은 인도네시아와 필리

핀 출신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일본어 능력

(JLPT N3 이상)이 요구된다(J. Kang et al., 

2021). 또, EPA 제도를 통해 일본에 입국한 

개호복지사 후보자는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이 

목적이므로 입국 후 4년 차에 개호복지사 국

가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고, 만약 불합격

할 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C. Joo, 2023).

② 개호 재류 자격.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취득 경로에서 ‘활동 유형 자격’의 하나

인 개호 재류 자격은 양성시설 경로와 실무경

험 경로를 거친다. 양성시설 경로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개호복지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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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고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호복지사로 취업할 수 

있는 경로이다. 실무경험 경로는 기능실습생

으로 입국하여 요양시설 등에서 3년 이상 실

무경험을 쌓은 후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을 치

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합격하면 개호

복지사로 취업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자격

증 취득과 함께 개호 재류 자격으로 변경되

며, 개호 업무 조사와 함께 일정한 기간(예: 5

년, 1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MHLW, 2022).

③ 기능실습 재류 자격. 기능실습제도는 개

발도상국과의 기술 교류를 통한 인재 육성 협

력을 목적으로 1993년 신설되었는데(Yim & 

Myoung, 2021), 2017년에 기능실습 재류 자격

에 개호 영역이 추가되었다(C. Joo, 2023). 기

능실습 자격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 신

분의 외국인력을 최대 5년까지 고용하여 기능

실습 활동을 하는 것인데, 기능실습생은 일본

에 입국한 후 개호 관련 교육과 일본어 교육

을 받아야 한다(Y. Kim, 2020). 교육을 마치면 

개호 시설 등에서 최대 5년간 실습을 수행하

면서 실습의 단계별 기능 평가 시험을 치르는

데, 3년 차에는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인력이 일본에서 5년

간의 실습 경험을 토대로 모국에서 그 기능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MHLW, 

2022).

④ 특정 기능 재류 자격. 특정 기능 제도는 

2019년 인력 부족 현상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2019년 마련한 제도이다(Yim & Myoung, 

2021). 특정 기능 재류 자격은 특정 기능 1호

와 2호로 구분된다. 특정 기능 재류 자격 1호

의 대상은 상당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특정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인

데, 그 대상은 같은 업종 내의 이직이 가능하

며, 체류 기간은 최대 5년이고, 또 가족을 동

반하여 체류할 수 없다. 한편 특정 기능 2호

는 건설업과 조선업 등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인데, 그 대상은 1호

를 취득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특정 기

능 1호보다 진입장벽이 더 높고,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체류할 수 있으며, 또 장기 취업

이나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Y. Kim, 2020; 

Park & Noh, 2021).

특정 기능 재류 자격에서 개호 분야는 1호 

업종에 해당하며, 기능 수준과 일본어 능력 

수준을 시험 등으로 확인한 뒤 입국시키며, 

또 요양시설 등에서 최대 5년간 근무한 후 본

국으로 돌아가야 한다(MHLW, 2022). 특정 기

능 재류 자격과 관련하여 협정을 맺은 국가는 

2023년 기준 1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부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인데, 해당 국가는 자격에 부합하

는 자국민을 일본의 개호, 농업, 어업, 외식, 

건설, 항공, 숙박 등 업종에 송출할 수 있다

(MHLW, 2023b).

3) 고용자의 조건

일본에서 개호복지사 후보자의 고용은 자

격을 갖추고 있는 개호 시설만이 가능하다. 

즉, 개별 가정에서는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고

용할 수 없다. 개호 시설에서 외국인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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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후생사업단’과 고

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사업단은 노인 돌

봄 영역에 외국인력을 알선하는 일본의 유일

한 기관으로 외국인력이 입국한 뒤 일본의 이

주노동에 관련된 법과 돌봄에 관한 지식, 의

사소통 방식과 규범 등을 직접 교육하거나 외

국인력을 양성하는 다른 기관이 외국인에게 

입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연계, 조정하

는 역할도 한다(Y. Kim, 2020; Song, 2013).

4) 피고용자의 취업 자격 및 근로조건

EPA 외국인 개호복지사 후보자의 요건은 

협정을 맺은 국가별로 다르다. 우선 2008년도 

협정 국가인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고등교육기

관(3년 이상)을 졸업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로

부터 간병인 인정을 받았으며, 일본어 능력은 

JLPT N4 이상, 방일을 전후로 6개월 동안 총 

12개월의 어학연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음

으로 2009년 협정국인 필리핀 국적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간병인 

자격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일본어 능력은 

JLPT N5 이상, 방일을 전후로 6개월 동안 총 

12개월의 어학연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지

막으로 2014년도 협정국인 베트남 국적자는 

간호과 과정을 수료(3년제 또는 4년제)하여야 

하며, 일본어 능력은 JLPT N3 이상이고, 일

본어 어학연수 의무 기간은 총 14.5개월로 방

일 전 12개월부터 방일 후 2.5개월까지이다

(MHLW, 2021).

EPA 외국인력의 공통 체류자격은 개호복지

사 국가시험 합격 여부에 달려있다(C. Joo, 

2023). 해당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력은 체

류자격이 적용되는 곳에만 취업해야 하는 등

의 활동 제한이 있으며, 그 외에 다른 활동을 

할 때는 자격이 취소된다. 또 고용계약이 종

료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할 때는 곧바로 국제후생사업단에 신고해야 

한다(Y. Kim, 2020). 그러나 개호복지사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개호 영역에서 기한 없이 계

속 근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 가족이 입국하여 체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4년 차에 응시하는 국가시험

에 불합격한 후보자는 5년 차에 재응시 기

회가 주어지지만, 다시 불합격할 시 본국으

로 돌아가야 한다(MHLW, 2022; Immigration 

Services Agency, 2023).

상기 조건과 달리 외국인력의 노인 돌봄 

분야 취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특정 기능 재

류자는 특정 기능 1호의 경우 가족 동반이 불

가능하고, 특정 기능 2호의 경우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하다(Yim & Myoung, 2021). 국적

이나 조건이 다를지라도 일본의 노인 돌봄 인

력은 전반적으로 개호보험이라는 공식적인 제

도 안에서 개호 복지인력으로 유입되며, 개호 

시설에 취업할 때 내국인과 동일 임금, 동등

한 근로조건으로 고용된다(Y. Kim, 2020).

3. 대만과 일본 사례 비교

대만이나 일본이 노인 돌봄 분야에 외국인

력을 유입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고령화나 

저출산, 여성의 경제 진출 등으로 인한 수

요 대비 공급 부족이다(Asato, 2021; Kaneko, 

2009). 일본 정부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필

리핀과 EPA 제도에 의해 부족한 돌봄 인력을 

보충하고 있지만, 원래 EPA 제도를 도입했던 



한국노년학연구, 제32권 제3호

- 258 -

목적은 협정을 맺은 세 국가와의 경제활동 제

휴를 강화하는 것이었다(MHLW, 2023c). 그러

나 기능실습제도를 활용하면서까지 외국인력

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돌봄 분야의 내국인 

공급이 수요보다 적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력을 고

용하고자 할 때 대만과 일본 고용자의 기대는 

차이가 있다. 대만의 경우 대다수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가

구주인 고용자는 외국인에게 내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24시간 상시적 간

병은 물론 가사노동까지를 기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용된 외국인력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임금을 송금하거나 삶에 대한 비

전 또는 희망을 목적으로 고용자가 기대하는 

노동력을 제공한다(Y. Kim, 2007). 그러나 일

본의 경우는 고용자가 개호서비스 제공 기관

인데, 여기에서는 외국인력에 일본어 소통 능

력과 개호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대한다. 

개호복지사로서 자격을 갖춘 외국인력은 가족

과 함께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Y. Kim, 2020).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력에 대

한 고용자의 기대와 제도적 차이는 피고용자

의 특성과 근로조건 차이, 사회적 차별 등으

로 이어진다. 일본에서 노인 돌봄 인력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언어와 간

병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언어적 소통이나 간병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국제후생사업단

에서는 외국인력이 개호복지사로서 종사할 역

량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후 그 인력을 필요

한 시설(기관)에 알선한다. 외국인력이 일본에 

개호복지사 또는 그 후보자로 입국한 이후에

는 고용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내국인과 차등 

없는 임금과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교

육과 자격증 취득 등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 

현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개호복지사 자격

증을 취득한 이후 일본 내 체류 기간을 무제

한으로 갱신할 수 있다(C. Joo, 2023; Y. Kim, 

2020).

그 반면에 대만의 가정 내에서 일하는 외

국인력은 내국인과 달리 고용법의 보호를 받

지 못하며,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급

여를 받고 있다. 외국인력은 대만에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대만 정부나 공공 기관이 아니

라 민간의 인력중개업체에 취업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게다가 외국인력에 대한 별

도의 지원이나 교육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

으며,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최장 14년으로 

제한되어 있다(Y. Kim, 2020).

두 국가 간의 이와 같은 특성 차이를 고려

해 볼 때 외국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차이가 중장기적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여겨

진다. 대만은 개별 가정의 돌봄 요구가 커지

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일본보다 더 많은 외국

인력이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만은 민간 알선 기관을 통해 외국인력을 고

용하는 등 돌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자격 기준과 공공의 관리 감독 체계가 느슨하

다. 그러한 이유로 대만에 유입된 외국인력이 

노인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

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물며 돌봄 영역

에 채용된 외국인력은 내국인에 비해 열악한 

근무 조건에 처해 있으며, 범죄에 노출될 우

려가 있으며, 또 정주 가능성이 차단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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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나 중장기적인 

안정된 인력 공급에 대한 의문을 초래한다. 

대만과 달리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모집과 면

접, 일본어 교육, 시설 연계까지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J. Kang, 

2021).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련 규제와 정책은 돌봄 업무에 종사가 가능

한 내국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서 장기적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Ⅳ. 논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의하

면, 요양보호사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

는 직업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신규 취득

자는 낮은 임금 및 열악한 처우 등의 이유로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현직에 종

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도 세대가 교체되지 

못해 고령의 상태에서 근무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수급 문제를 겪고 있다(Kyoung et al., 

2018; Youn, 2022). 물론 노인 돌봄 인력으로 

요양보호사 이외에 간병인도 있다. 간병인은 

가정에서 개인적 계약으로 고용되어 일하지

만, 요양병원에서 근무할지라도 자격증 취득

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서 이미 수년 전부터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간병인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원이나 요

양병원은 주로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예, 

중국) 국적의 간병인을 노인 돌봄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다(S. Lee, 2018). 

일본의 개호복지사는 돌봄 현장에서 돌봄

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와 비슷하지만, 

요양보호사와 달리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

지사법’ 상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다(C. Joo, 

2023). 일본의 노인 돌봄 영역에 진입한 외국

인력 대부분은 개호복지사 ‘후보자’로서 개호 

시설에서 수년 동안 경력을 쌓으면서 개호복

지사 시험에 합격하면 일본에 정주할 수 있

다. 외국인력은 개호보험이라는 국가 제도 내

에서 양질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편 대만의 노인 돌봄은 ‘장기요양서비스법’에 

근거하지만, 돌봄 분야 외국인력은 ‘고용서비

스법’에 따라 유입되고 있다(Y. Kim, 2020). 

그러나 대만의 돌봄 영역 외국인력 고용의 문

제점 또는 특성은 개별적으로 가정에 고용되

고 있어서 내국인처럼 ‘장기요양서비스법’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으며, 가정 내에서 간병 

이외의 가사까지 모두를 수행한다는 점이다(J. 

Kang, 2021).

최근 돌봄 영역에 외국인력 유입을 검토 

중인 우리나라는 대만이나 일본처럼 급격한 

고령화로 돌봄 욕구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만

큼 내국인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상

황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대만과 일본의 

차이점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채용하고 운용

하는 방식이다. 이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대만

은 비숙련 외국인을 모집하면서 장기 거주가 

불가한 게스트 워커(guest worker) 방식을 채

택했지만, 일본은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아래 숙련된 외국인을 모집하면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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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국가자격 취득 시 장기 거주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Lan, 2022). 대만과 일본의 이와 같

은 차이점은 우리에게 노인 돌봄 분야에 ‘숙

련된’ 해외인력의 유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숙고하게 해준다. 

우리나라도 돌봄 인력을 외국인노동자로 

고용하고 지원하려면, 고용허가제에 의한 고

용계약이나 교육, 관리 등의 권한과 책임의 

주체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즉, 고용의 

주체가 대만처럼 개인이나 개별 기관이 되든

지 아니면 일본처럼 공적 기관이 되든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처럼 정

부나 지자체의 전담 기관이 외국인력을 선발

하여 계약하고, 그 인력을 장기요양기관에 파

견하여 고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때 장기요양시설 내 인력 충원 속도가 

더딜 수 있겠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외국인력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Asato, 2021).

한편 대만의 사례처럼 민간업체가 개별 가

정에 외국인력을 알선하여 고용하게 한다면, 

고용 관련 편법이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이다. 이에 외국

인력을 알선하는 민간업체의 자격 기준 등을 

강화하고 수수료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

안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처럼 공적 기관이 노인 돌봄 분야에 

외국인력을 유입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더라

도 독점보다는 민간과 경쟁 방식으로 운영되

는 것, 정부가 고용하고 관리하는 외국인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저소득층 가구로 

제한하는 것, 그리고 중상류층 가구에 대한 

외국인력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

식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노인 돌봄 영역은 언어 구사력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소통 능력이 중요한 대인 서

비스 영역이다. 따라서 채용의 주체에 상관없

이 노인 돌봄 외국인력의 주요한 기술은 그와 

같은 능력의 여부 및 그 수준이라고 할 수 있

다. 일본은 노인 돌봄 영역의 외국인력에 일

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취업을 허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개호복지사

와의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

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적

지 않은 실정이다(Asis & Carandang, 2020). 구

체적으로 언어적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외

국인이라도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Y. Kim, 2020). 이

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개호복지 인력을 양

성하는 교육과정에 일본 문화나 관습에 대한 

세심한 교육은 일본과 송출국 간의 상호이해 

및 서비스 질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Oda, 2019). 또 전술했던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어떤 산업 분야에 외국인력의 유입

이 늘어나면 날수록 자국인의 진입이나 취업

하려는 시도가 힘들어지면서 결국 외국인력으

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노인 

돌봄 영역에서도 외국인력을 유입하는 정책을 

진척시키기에 앞서서 내국인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유입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Ruhs & Anderson, 2010).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등

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만과 일본 사례의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 돌봄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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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도입 가능성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모두에 서울시가 2023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가사서비스 전담 외국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라

고 했는데, 그러한 정책이 노인 돌봄 분야로 

확대되기 이전에 후속 연구를 통해 대만과 일

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유입 상황과 쟁점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함의를 도

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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